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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기농업에서 퇴비 및 녹비작물만으로 작물 재배기간 동안 작물영양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기농가에서는 다양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여 필요한 작물의 영양을 보충하고 있다. 유기농가에서 직접 제조한 액비의 경우도 투입자재 종류, 제조

방법, 발효조건 등에 관한 제조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작물생육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추출물에 대한 무기영양소를 평가하고, 이들 추출물 중 오이 육묘 생육 촉진에 효과가 좋은 추출물을 선발하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생선, 해조류, 골분, 어분, 토마토, 양파, 고춧잎, 깻묵을 사용하여 발효, 물, 열수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추출물

중 발효추출물을 대상으로 자재종류, 투입자재량 등 제조과정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추출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오이 종자(품종, 신아시아은천)는 아시아종묘㈜에서 구입하였고, 이들 종자를 원예용 상토로 충진된 50구 트레이에 

파종하였다. 파종 후 10일째에 비닐포트(∅180 mm)에 이식하여 파종 후 20일에 추출물을 처리하였다. 제조한 추출물의 주자

재를 기준으로 하여 1%로 조제하여 토양관주 처리하였고, 처리 후 14일째에 초장과 지상부 생체중을 조사한 후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생장증가 정도로 표기하였다. 추출물에 대한 무기영양소 분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준하여 다량 및 미량 무기영양소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선, 골분, 어분, 고추잎 및 깻묵에 함유되어있는 무기영양소는 발효추출물에 의해 용출이 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자재

에 의한 물과 열수추출법은 다량원소 용출이 발효추출법보다 많았다. 오이 육묘의 초장은 생선, 해조류, 골분+어분, 토마토, 

양파, 고춧잎 및 깻묵 발효추출물에서 무처리에 비해 8-36%, 물추출물에서 9-33%, 열수추출물에서 13-32% 증가하였다. 또

한 오이 육묘의 생체중은 발효추출물에서 무처리에 비해 6-45%, 물추출물에서 14-36%, 열수추출물에 의해 16-35% 증가하

였다. 추출방법별 오이 육묘의 초장과 생체중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추출물에 의한 오이육묘 생장 촉진은 광합성과 관련성

은 없었다. 발효추출물 중 자재종류 및 투입량을 달리하여 제조과정을 다르게하여 제조한 추출물의 경우 오이 육묘 생체중의 

경우 생선 I에 비해 생선 II와 III 추출물에 의해 증가하였다. 골분+어분 I 추출물이 다른 II, III, IV 및 V 추출물에 비해 증가하였

다. 토마토 I와 IV 추출물이 II와 III 추출물보다 증가하였다. 양파추출물은 IV에서 가장 생체중 증가가 컸다. 깻묵의 경우는 

추출물 I-VI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25-39% 생체중이 증가하였다. 생선, 골분, 어분, 양파, 토마토, 고춧잎, 깻묵 물추출물 0.1, 

05, 1 및 3% 농도실험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오이 육묘 초장과 생체중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토마토와 양파 등과 같은 추출물

을 오이유기재배 농가에서 육묘 생육촉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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